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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불평등’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개인의 미래 기대가 낮아지고 사회적 신뢰 역시 약화될 수 있

다. 특히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착화되고, 

개인의 혁신 동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이동성 수준을 객관적으

로 진단하고,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026년 6월호 ‘이달의 초점’은 ‘사회이동성의 진단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하에 다섯 개의 글로 꾸려

졌다. 첫 번째 글에서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 기회와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 인식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세 편의 글에서는 각각 소득, 자산, 일자리 측면에서 이동성

의 실태와 제약 요인을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

계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전이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번 기획이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완

화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